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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

- 해양오염 불법행위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 지급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해양오염사고의 신속 대응과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 확대를 위해‘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불법행위 공익신고자에게는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양오염 행위자,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상 신고의무자, 직무

관련 공무원, 그 밖의 보상금 지급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해양경찰은 최근 5년 동안 7,171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되어, 281건에 

대해 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 중 지난해 울산지역 송유관 파손

으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 신고자에게 최대 금액인 300만원이 지급됐다.

해양오염 신고는 전화 119를 통해 가능하며, 사고종료 후 신고자에게는 

조치 결과 통지와 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안내된다.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모든 국민이 해양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해양오염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지체 없이 해양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